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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말여초 의 변화와 지방사회의 동향西原京

최경선*

국문초록【 】

본 논문은 나말여초 시기 서원경의 변화와 지방사회의 동향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삼국 통일 전쟁 이후 청주 지역에 설치된 서원경은 신라 말에 로 개편되었다 이는 당.西原府

의 를 참고한 것으로 이해된다 소경은 본래 주에 영속되었으나 부로 개편됨으로써. ,留守府制

그 위상이 승격되어 주에서 독립된 행정단위가 되었으며 그 관할 범위도 확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개편이 이루어졌던 계기로 년 김헌창의 난을 주목하였다 김헌창의 난. 822 .

이후 신라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되었다 때문에 신라 중앙은 소경을 부로 개편함으로.

써 지방을 안정시키고 그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아울러 지방, .

세력과 어느 정도 타협도 해야 했을 것이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방세력이 자립할 수 있는,

여지도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신라말 잇따른 자연재해와 국가의 지방 지배력 약화는 신라 국가의 붕괴를 초래하였고 각,

지역에서 군사조직을 갖추고 자립하는 세력이 등장하였다 청주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그리. .

고 이제 신라의 골품제가 무의미해지면서 서원경서원부는 신라 골품제 하의 지배층이 모여/

사는 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궁예가 청주 지역을 차지하면서 로 개편되, ‘ ’副都 靑州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대읍으로서의 면모는 유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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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주 지역에는 많은 이 존재하였으며 고려 초에 재지세력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土姓 官

을 지녔다.班

청주의 많은 호족세력은 궁예가 청주 인호를 철원으로 사민하면서 재경세력과 재지세력으

로 분리되었다 재지세력과 재경세력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앙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

고 서로 견제 대립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왕건은 즉위 이후 잇달아 일어났던 반란 혹은 반.・

란 모의를 진압하고 청주에 직접 행차함으로써 청주 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

였다 그리고 왕건을 지지하는 청주의 재경세력 중 청주 김씨는 정치적 지위와 왕실과의 혼.

인 등 중앙에서의 세력을 바탕으로 지방사회에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청주 지역의 재지세력

은 청주 김씨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지방사회에서 청주 김씨가 주도권.

을 장악하는 과정을 통해 청주 지역은 고려의 지배체제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었을 것

이다.

주제어 호족 재경세력 재지세력: , , , , ,西原京 西原府 靑州

머리말.Ⅰ

나말여초 시기에 청주 지역은 중요한 지역 중 하나였다 신라 소경의 하나인 서원경이 설. 5

치되었던 전통적인 대읍에 해당하였으며 많은 호족세력이 존재하여 그에 대한 기록이 풍부,

하게 남아 있다 따라서 나말여초 시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

다고 하겠다.

먼저 서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 가 있다.�新羅 西原小京 硏究� 1)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양기석 신라 소경의 설치와 서원소경 양기석 신라 서원소경의 유적과 유물 강( ), 5 ( ), (｣ ｢ ｣ ｢ ｣

민식 서원소경의 위치와 구조 차용걸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촌락의 위치와 성격 이우), ( ), (｢ ｣ ｢ ｣

태 후삼국 건국세력과 청주 지방세력 신호철 고려 건국기 청주호족의 정치적 성격 신), ( ), (｢ ｣ ｢ ｣

호철 등의 연구를 통해 서원소경에 대한 여러 문제가 다각도로 검토되었다 이외에 개별 연) .

구로 서원소경의 설치와 행정체계에 관한 연구,2) 소경성과 치소에 관한 연구,3) 서원경의 공

간 범위와 촌락에 관한 연구4)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후삼국기에서 고려 초에 이르는 시기의 청주 지역 호족 세력에 관해서도 일찍이 많

1) 양기석 외, 2001.

2) 전덕재, 2005.

3) 나경준 노병식, 2000 ; , 2014.

4) 도문선 강민식 김영관, 2008 ; , 2017 ;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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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가 이루어졌다.5) 청주의 호족세력과 후삼국의 지배세력 간의 관계 청주의 호족 세력,

중 여러 성씨집단 호족세력의 이족화 과정 등이 연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청주, .

지역의 호족 세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년대에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 8 90・

루어지고 후속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 신라와 고려 시기를 단절적으로 보면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이르는 시기에 나타나는 서원경의 변화에 대해서 다소 소홀하게 다루진 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라 말 지방사회의 동요와 지배체제의 붕괴 과정에서 이루어진 서원경의 개편,

그리고 후삼국기 청주로의 개편과 청주 지방세력의 동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5) 김갑동 김갑동 정청주 박경자 김수태, 1970 ; , 1985 ; , 1988 ; , 1996 ; , 2001 ; , 1997 ;武田幸男

신호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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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와 지방사회.Ⅱ 西原京

의 성립1. 西原小京

먼저 서원소경의 성립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겠다.

신문왕 년 월에 을 설치하고 아찬 를 으로 삼았다A. 5 (685) 3 .〔 〕 西原小京 元泰 仕臣 南原小京

을 설치하고 여러 의 를 옮겨 나누어 살게 하였다, .州郡 民戶 6)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8 8� �

신문왕 년5 )

삼국 통일 전쟁이 마무리되고 난 후 년 월에 신문왕은 지금의 청주 지역에 서원소경, 685 3

을 설치하였다 같은 해 봄에 완산주와 를 설치하여 주를 갖추고. 9 ,菁州 7) 월에 서원소경과3

남원소경을 설치함으로써 신라통일기의 주 소경이 완성되었다 서원소경에는 장관으로서9 5 .

아찬 원태를 파견하였으며 남원소경과 마찬가지로 여러 의 를 사민시켰을 것이다, .州郡 民戶

아시촌소경이나 국원소경 설치 시 왕경 의 주민을 사민시켰음을 참조하면6 ,部 8) 이때 단순히

지방민을 소경에 사민시켰다는 의미가 아닐 것이다 관련하여 고구려 연정토의 사례가 참조.

된다.

문무왕 년 겨울 월 고구려에서 지위가 높은 신하인 가B. 6 (666) 12 12 763 3,543〔 〕 淵淨土 城 戶

명을 거느리고 항복해 왔다 연정토와 그를 따르는 관리 명에게 옷과 일상용품 식량. 24 , ,

집을 주어 와 에 안치하였다 그중 성이 온전하였으니 모두 사졸을 보내어 진수. 8王都 州府

하게 하였다.9)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문무왕 년( 6 6 6 )� �

년 월에 고구려의 연정토는 성 호 명을 거느리고 신라에 항복하였다 신라666 12 12 763 3,543 .

는 연정토와 그를 따르는 관리 명에게 각종 물품과 식량 집을 주고 와 에 안치하24 , 王都 州府

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는 또는 와 의 합칭으로 이. .州府 州府 州治 州 府

해된다.10) 이 중 후자를 뜻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신라에는 라. 府

는 지방행정단위가 없었다 신라 말에 이르러서 소경이 로 개편되었으므로. ,府 11) 이 기사는

6) “ ”三月 置西原小亰 以阿湌元泰為仕臣 置南原小亰 徙諸州郡民户分居之

7)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신문왕 년 봄8 8 5 .� �

8)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지증마립간 년 월 진흥4 4 15 7 , “ ”;� � 秋七月 徙六部及南地人戶 充實之

왕 년 월19 2 , “ ”十九年 春二月 徙貴戚子弟及六部豪民 以實國原

9) “髙句麗貴臣淵淨土 以城十二戸七百六十三口三千五百四十三來投 淨土及從官二十四人 給衣物

”糧料家舎 安置王都及州府 其八城完 並遣士卒鎮守

10) https://www.zdic.net/hans/%E5%B7%9E%E5%BA%9C漢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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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이후에 저술된 기록을 옮긴 것으로 이해된다.12) 즉 연정토와 그를 따르는 관리들은 왕,

경과 주 소경에 각각 안치된 것이다 이 사례는 신라가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이면서 신분이.・

나 정치적 영향력 세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착지를 결정하였음을 보여준다, .13)

신라는 백제 유민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삼국 통.

일 전쟁 과정에서 과 등의 사례에서 보이듯 신라는 백제 지, ,佐平 忠常 達率 助服 恩率 波伽

배층을 받아들이면서 경위와 관직 토지와 집 등을 주었다, .14) 이들은 신라 왕경에 정착하고

부에 편적되어 골품과 경위를 지니게 되었을 것이다6 .

백제의 옛 영토를 차지한 이후인 년에는 백제 유민에 대한 관등 수여 기준이 마련되었673

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백제인의 관등C.

문무왕 년 에 백제에서 온 사람에게 왕경과 지방의 관등을 수여하였다 그 관등의 차13 (673) .

례는 본국 필자주 백제 에서의 관등에 견주었다 인 는 본국의 이다( : ) . .京官 大奈麻 達率 奈麻

는 본국의 이다 는 본국의 이다 는 본국의 이다 은 본국의. . .恩率 大舍 德率 舍知 扞率 幢 奈率

이다 는 본국의 이다 인 은 본국의 이다 은 본국의 이다. . . .大烏 將德 外官 貴干 達率 選干 恩率

은 본국의 이다 은 본국의 이다 은 본국의 이다 은 본국의. . .上干 德率 干 扞率 一伐 奈率 一尺

이다.將德 15) 삼국사기 권 잡지 외관( 40 9 )� �

신라에서는 백제 유민 중 지배층에 대해서 경위와 외위를 구분하여 수여하였다 경위를 받.

은 자는 왕경 부에 편적되고 골품을 부여받았겠으나 외위를 받은 자는 지방의 촌주와 같6 , ,

은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경위를 받은 자가 모두 왕경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신. ,

분이나 정치적 영향력 세력 등에 따라 구분되어 왕경과 주 소경에 각각 안치되었을 것이, ・

다 년 서원소경을 설치하면서 사민되었을 여러 주군의 주민 중에도 부에 편적되고 골품. 685 6

11) 배종도 쪽 윤경진 쪽 각주 번 황선영 쪽 전덕재, 1989, 43~44 ; , 2022, 105 58 ; , 2002, 96~97 ; ,

쪽 최경선 쪽2023, 452~455 ; , 2021, 212 .

12) 전덕재 쪽 이 기사의 부를 소경으로 보는 견해를 부정하며 에 고, 2018, 196~197 . , 熊津都督府

구려 유민을 안치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문다성( , 2024).

13) 연정토는 왕경에 정착하여 부에 편적되고 골품과 경위를 받았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6 , . 668

년 문무왕 에 연정토가 당나라 사신으로 와 함께 파견된 사실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 8) 元器

침한다.

14)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무열왕 년 월 일5 5 7 11 22 , “� � 百濟人員並量才任用 佐平忠常常永達率

무”;自簡授位一吉湌 充職摠管 恩率武守授位大奈麻 充職大監 恩率仁守授位大奈麻 充職弟監

열왕 년 월8 2 , “八年 春二月 百濟殘賊來攻泗沘城 王命伊湌品日爲大幢將軍 迊湌文王大阿湌

권 신라본기 문무왕 원년 월 일”; 6 6 7 17 , “ ”;良圖阿湌忠常等副之 品日忠常義服爲上州揔管

년 월6 9 , “百濟逹率助服恩率波伽與衆謀降 賜位助服級湌 仍授古陁耶郡大守 波伽級湌 兼賜田

”宅衣物

15) “百濟人位 文武王十三年 以百濟來人 授内外官 其位次視在夲囯官銜 京官 大奈麻夲逹率 奈

麻夲恩率 大舎夲德率 舎知夲扜率 幢夲奈率 大烏夲將德 外官 貴干夲逹率 選干夲恩率 上于夲

”德率 干夲扜率 一伐本奈率 一尺夲將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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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위를 받았으나 왕경에 정착할 수 없는 자들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신라는 이들을 왕경, .

대신 소경에 모여 살게 함으로써 신라의 지배층으로서 대우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조치는 한편으로 유민들을 근거지로부터의 분리하여 옛 백제 영토에 대한 신라의 지배를 실

현하는 데 일조하였을 것이다.16) 덧붙여 서원소경에 주변 지역의 백제 유민만이 아니라 고구

려 유민도 정착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서원소경이 설치된 지금의 청주 지역은 동남쪽으로는 소백산맥이 북서쪽으로는 차령산맥,

이 뻗어 있고 서쪽으로는 구릉지 및 충적지가 펼쳐져 있다 청주분지 내에서 특히 미호평야, .

는 충북 지역의 최대 곡창지대이다 왕건이 청주에 대해 토지가 비옥하다고 한 말은 과거부.

터 청주 지역이 농토가 비옥하고 생산력이 풍부하였음을 보여준다.17) 이러한 조건은 도시를

건설하기에 유리하였을 것이다.

또 서원소경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교통로 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였다 소경은 왕. 5

도 경주에서 소백산맥을 넘어 그 외곽에 위치한 로 나아가는 관문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州

된다.18) 서원소경은 신라의 간선도로로 추정되는 중 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었5通 鹽池通

다.19) 또한 청주 지역은 금강과 미호강 수로를 이용하여 웅주 일대에서 수취한 각종 물자를

집하한 다음 화령로를 통해 왕도로 운반할 수 있는 와 의 결절점에 해당하였다.水路 陸路 20)

신라는 이렇듯 지리상 요충지에 해당하며 농토가 비옥하고 생산력이 풍부한 청주 지역을

소경으로 삼아 삼국 통일 전쟁으로 새롭게 신라의 지배층으로 편입된 백제 유민이나 고구려

유민을 정착시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로의 개편과 지방사회의 동요2. 西原府

년경덕왕 에 한화정책에 따라 의 명칭이 바뀌었다 이때 서원소경은 서원경으767 ( 16) .州郡

로 개칭되었다.21) 그런데 신라 말에 이르러서 또 한 번의 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2)

16) 임병태 에서는 소경으로의 집단 사민을 정복지 지배층에 대한 회유책이자 공동체적 유, 1967

대를 단절하고 그들을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명하였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데 동의.

한다.

17) 고려사 권 세가 월1 1 6 .� � 太祖 元年

18) 여호규 쪽, 2002, 142 .

19) 쪽에서는 염지통을 경주 영천 의성 안동 영주 죽령 충주, 1974, 402~403 ( - - - - - - -井上秀雄 漢州街道

원주 춘천 광주 로 추정하였으나 서영일 쪽에서는 서원경을 통해 웅주나 남양- - ) , , 1999, 598~599

만 방면으로 향하는 추풍령로를 염지통으로 추정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대체로 이를 따르.

고 있다 한편 왕경에서 로 향하는 상주로가 각각 서원경로와 웅주로로 분기한다고 보. 尙州

는 연구도 있다 정요근 쪽( , 2011, 166~169 ).

20) 여호규 쪽, 2002, 147 .

21) 삼국사기 권 잡지 지리 신라 서원경36 4 3 , “� � 西原京 神文王五年初置西原小京 景徳王攺名西

”原京 今清州

22) 절의 내용은 최경선 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힌다2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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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D. ( , 870 )西原部 小尹 奈末 金遂宗 ｢長興 寶林寺 北塔誌｣

사료 는 에서 경문왕에게 인 의 왕생을 기원하기 위해D ｢長興 寶林寺 北塔誌｣ 先王 憲安王

탑 조성을 건의한 김수종의 관직과 관등이 표기된 부분이다 여기에서 그의 관직명인. ‘西原

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소경의 명칭으로서 이 아니라 가 표기’ . ‘ ’ ‘ ’部 小尹 西原京 西原部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와 금석문 자료에서 와 는 혼용된 사례가. ‘ ’ ‘ ’�三國史記� 部 府

있기 때문에 이는 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 ’ .西原府 23) 또 이라는 관직은少尹 �三國史記

직관지에 소경의 차관직인 의 이칭으로 전한다.� 仕大舍 24) 그런데 소윤은 중국식 직명에 해

당한다 아래의 기사가 참고된다. .

의 은 각각 인으로 종 품이고 은 인으로 종 품이며 은 인E-1. 1 2 , 1 3 , 2京兆․河南․太原府 牧 尹 少尹

으로 종 품하이다 는 부와 주의 차관으로서 모든 사무를4 . ( )… 尹・少尹・別駕・長史・司馬

관리하고 각 조를 통판하는 일을 관장하며 연말에 번갈아가며 입경하여 회계와 고과를 보,

고한다.25) 당육전 권( 30, )� � 三府督護州縣官吏

경조 하남목 대도독 대도호는 모두 이 직명만 맡고 부임하지 않으며 두 부의 정E-2. , , ,・ 親王

사는 이 주관한다.尹 26) 신당서 권 하 백관지 하( 49 4 )� �

에 따르면 에서 경조부 하남부 태원부 등 의 장관은 이었고 은E-1 , ,唐制 ・ ・ 留守府 牧 少尹 尹

과 더불어 차관직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가 당의 제도인 유수부를 참고하여 소경.

을 로 개편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府 27) 또 에서는 유수부의 장관인 목이 실제로 부E-2

임하지 않고 그 역할을 사실상 윤이 담당하였음을 전한다 윤이 실질적인 부의 장관이었던, .

것이다.

은 태어나면서부터 영특하고 용기와 기상이 뛰어났다 년인 년 에F. . 2 3 (828)金陽 太和 興德王

가 되었고 얼마 있지 않아 에 임명되었다가 잠시 후에 으固城郡 太守 中原 大尹 武州 都督

로 옮겼다 임지에 갈 때마다 잘 다스린다는 칭찬을 들었다. .28) 삼국사기 권 열전 김( 44 4� �

양)

에서는 흥덕왕대에 김양이 이라는 관직에 임명되었음이 확인된다 대윤은F ‘ ’ .中原大尹

23) 신라의 중앙관부인 와 가 각각 와 로 표기된 사례가 있다 배종도( , 1989,兵部 倉部 兵府 倉府

쪽 각주 번 참조37 95 ).

24) 삼국사기 권 잡지 외관40 9 , “ < > ”� � 仕大舎 或云少尹五人 位自舎知至大奈麻爲之

25) “ ( )…京兆河南太原府 牧各一人 從二品 尹一人 從三品 少尹二人 從四品下 尹少尹別駕長史

”司馬掌貳府州之事 以紀綱衆務 通判列曹 歲終則更入奏計

26) “ ”京兆河南牧 大都督 大都護 皆親王遙領 兩府之政 以尹主之

27) 배종도 쪽 윤경진 쪽 전덕재 쪽, 1989, 36~37 ; , 2022, 102~105 ; , 2023, 454~455 .

28) “ ”陽生而英傑 太和二年 興德王三年 爲固城郡太守 尋拜中原大尹 俄轉武州都督 所臨有政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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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윤에 대비되며 소윤보다 상위의 관직이므로 부의 장관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장흥, . , ｢

보림사 북탑지 보다 앞선 시기인 흥덕왕대에 이미 소경은 부로 전환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부의 장관직은 대윤 차관직은 소윤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

그렇다면 소경이 부로 전환된 시기는 언제일까 김양이 중원대윤에 임명된 시기는 고성군.

태수에 임명된 년과 흥덕왕이 사망하는 년 사이이다 그런데 년헌덕왕 김헌창828 836 . , 822 ( 14)

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네 주의 도독과武珍州・完山州・菁州・沙伐州 國原京・西原京・

의 및 여러 의 을 위협하여 자신의 아래에 예속시켰[ ]金官京 仕臣 國原西原金官仕臣 郡縣 守令

다는 사실이 전한다.29) 또 그 이듬해에 서원경에서 하늘에서 벌레가 떨어지는 이변이 발생하

였다고 하므로,30) 년까지도 소경과 그 장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823 .

년과 년 사이 헌덕왕이나 흥덕왕대에 소경이 부로 개편되었다고 판단된다823 836 .31)

당제에서 유수부는 지방행정단위 중 가장 격이 높은 행정단위였다 수도나 가 소재한. 陪都

의 지위를 높여 부를 두었다.州 32) 신라의 지방행정단위 중에서는 가 최상위 행정단위였으州

며 소경은 그에 영속되었다 신라에서 소경을 부로 개편함으로써 그 격을 높이기 위했던 것, .

이 아닌가 짐작된다 다음 사료가 참고가 된다. .

G. □新羅國 □漢 ∨∨∨江府月巖山月光寺 詔諡圓郞禪史大寶禪光靈塔碑幷書(｢堤川 月光寺址 圓朗禪

년, 890 )師塔碑｣

사료 는 제천 월광사지 원랑선사탑비 의 제액이다G .｢ ｣ 33) 여기에서 월암산 월광사가 위치한

지역을 포괄하는 상위 행정단위로 □□漢 가 표기되어 있음이 눈에 띈다. □江府 □漢 는江府 中原

의 별칭으로 추정된다.府 34) 보통 세기에 세워진 선사 비문에서 사찰이 소재하는 지역을9~10

표기할 때 최상위 행정단위로서 를 표기하였다.州 35) 그런데 원랑선사탑비 에서 주가 아니라｢ ｣

29)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헌덕왕 년 월10 10 14 3 , “� � 三月 熊川州都督憲昌 以父周元不得爲王反

叛 國號長安 䢖元慶雲元年 脅武珍完山菁沙伐四州都督 國原西原金官仕臣及諸郡縣守令 以爲己

”屬

30)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헌덕왕 년 정월10 10 15 , “� � 十五年 春正月五日 西原京有蟲從天而墮

”九日 有白黒赤三種蟲 冒雪能行 見陽而止

31) 배종도 쪽에서는 흥덕왕대 개혁의 일환으로 가 실시된 것으로 추정하였, 1989, 43~44 府制

다 이와 달리 전덕재 쪽에서는 에서 수철화상이 년 희. , 2023, 452~454 836 (｢瑩原寺秀澈和尙碑｣

강왕 원년 에 에서 윤법대덕에게 구족계를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소경을) 東原京 福泉寺

부로 재편한 시기를 년 이후 경문왕대로 보았다836 .

32) 송기호 쪽, 2002, 222~224 .

33) □□漢 의 판독은 최경선 쪽 참고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충청도 충주목, 2021, 197~201 . 14江府 � �

누정조에서 에 대한 조선시대 정인지의 에서 충주가 이라고 하‘ ’慶迎樓 記 在新羅爲漢江郡

였다 신라 시기에 충주 지역에 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 .漢江

34) 황선영 쪽, 2002, 87 .

35) 武州桐裏山大安寺寂忍禪師碑頌幷序 년( , 872 )｢大安寺 寂忍禪師塔碑｣

新羅國武州迦智山寶林寺諡普照禪師靈塔碑銘幷 년( , 884 )序 ｢寶林寺 普照禪師塔碑｣

有一寺在熊川州 < > …坤隅 是吾祖臨海公 祖諱仁問唐醻伐獩貊功 封爲臨海君公 受封之所 上知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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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 가 표기된 것은 당시 □江府 □漢 가 주에 영속되지 않은 독립된 행정단위였기 때문일江府

것이다.36)

또 이 기록을 통해서 중원경이 로 개편되면서 그 관할 범위도 확대되었다고 추정된다.府 37)

월광사가 위치한 월암산 즉 지금의 월악산 일대는 신라 시기에 의, ‘ ’朔州 奈吐郡 沙熱伊縣

에 속하였다.38) 그런데 년에는890 □□漢 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소경이 부로 개.江府

편되어 그 위상이 승격되면서 관할 범위도 확대되고 신라의 왕도였던 경주를 중심으로 형성,

되었던 지방행정구역에도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신라는 왜 이 시기에 소경을 부로 개편하였던 것일까 이러한 변화의 계기로 김헌창의 난.

이 주목된다.

헌덕왕 년 월에 이 아버지 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H. 14 (822) 3〔 〕 熊川州 都督 憲昌 周元

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나라 이름을 이라 하고 연호를 만들어 원년이라, 長安 慶雲

하였다 네 주의 과 의 및. 武珍州・完山州・菁州・沙伐州 都督 國原京・西原京・金官京 仕臣

여러 의 들을 위협하여 자신의 아래에 예속시켰다 은 몸을 빼.郡縣 守令 菁州 都督 向榮 推

으로 달아났고 등은 김헌창의 역모를 미리, , , , ,火郡 漢山州 牛頭州 歃良州 浿江鎭 北原京

알고 병사를 동원하여 스스로를 지켰다.39)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헌덕왕 년 월( 10 10 14 3 )� �

김헌창의 난은 신라 왕경에서 벌어졌던 기존의 왕위 쟁탈전과는 성격을 달리하였다 단순.

히 왕위를 찬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라는 국호를 내세워 신라의 지배체제를‘ ’長安

부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40) 김헌창은 이때 여러 주현의 지방

관을 위협하여 동조를 이끌어 냈는데 여러 주현이 반란에 동참한 것은 단지 지방관의 협조,

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향영의 경우 김헌창이 반란 참여를 요. ,菁州 都督

구하자 의 지금의 경상남도 밀양시으로 달아났다 반란에 반대하였던 향영이( ) .良州 推火郡 菁

에서 도망가야만 했던 이유는 지역에 반란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州 菁州

그중에는 지방세력도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41)

반란에 참여한 지역을 살펴보면 을 비롯하여 국원경 금관경 등 소경 지역도 포함, ,西原京

可强 迺降芝檢 以尙州 년( , 890 )深妙寺不遠京 請禪那別館 ｢聖住寺 朗慧和尙塔碑｣

□有□唐新羅國良州□瑩 ∨∨∨原寺 故國師秀澈和尙楞伽寶月靈塔碑銘□幷□序(｢□瑩 ,原寺 秀澈和尙塔碑｣

년905 )

36) 최경선 쪽, 2021, 216~217 .

37) 최경선 쪽, 2021, 201~204 .

38) 삼국사기 권 잡지 제사32 1 , “ < >”� � 小祀 月見山 奈吐郡沙熱伊縣

39) “三月 熊川州都督憲昌 以父周元不得爲王反叛 國號長安 䢖元慶雲元年 脅武珍完山菁沙伐四

州都督 國原西原金官仕臣及諸郡縣守令 以爲己屬 菁州都督向榮 脫身走推火郡 漢山牛頭歃良浿

”江北原等 先知憲昌逆謀 舉兵自守

40) 김헌창의 난과 관련하여 주보돈 참조, 2008 .

41) 신성재 쪽, 200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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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다 소경에는 부에 편적되고 골품과 경위를 지닌 주민들이 중심지에 거주하였다. 6 .

이들은 지방민과 비교하자면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소경이 반란에 참여한,

사실은 주목된다 소경 중심지의 주민은 특권층이었지만 왕경의 지배층과는 차별 대우를 받. ,

았을 것이며 그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김헌창의 난 이후 신라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년 지방민. 828

출신에 불과하였던 장보고를 의 책임자로 임명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의 장관은 두. 6軍鎭 鎭

품 이상이어야 임명될 수 있었는데 골품이 없었던 장보고가 군진의 책임자가 된 것은 신라,

골품제의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었다 골품제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지방세력인 장보고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김헌창의 난 이후 지배체제가 흔들리자 신라 정부는 소경을 부로 개편함으로써 그 위상을

승격시켰다 이는 지방을 안정시키고 그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조치일 수도. ,

있으며 한편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지방세력과의 타협의 산물일 수도,

있다고 추측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세력이 자립하는 데 바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후삼국기 로의 개편과 지방 세력의 동향.Ⅲ 靑州

지방세력의 대두와 로의 개편1. 靑州

신라 말 잇따른 자연재해와 국가의 지방 지배력 약화는 신라 국가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

진성왕 년 의 기사는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3 (889) .三國史記�

년 나라 안의 모든 에서 공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창고가 텅텅 비어 나라 재I. 3 (889) ,州郡

정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 독촉하니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

과 등이 에 근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元宗 哀奴 沙伐州 42)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진( 11 11� �

성왕 년3 )

년정강왕 원년에 나라 서쪽에 가뭄이 들었으며886 ( ) ,43) 년진성왕 원년 겨울에는 눈이887 ( )

내리지 않는 이상기온이 발생하였다.44) 년진성왕 에는 가뭄이 발생하였다888 ( 2) .45) 그러한 상

황에서 전국적으로 조세 수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가 재정이 궁핍해졌다 신라, .

42) “三年國内諸州郡不輸貢賦 府庫虛竭 國用窮乏 王發使督促 由是所在盗賊蜂起 於是 元宗哀奴

”等 㩀沙伐州叛

43)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정강왕 원년11 11 , “ ”� � 國西旱且荒

44)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진성왕 원년11 11 , “ ”� � 冬無雪

45)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진성왕 년11 11 2 , “ ”� � 夏五月 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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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압박은 지방의 반란과 도적떼의 출몰을 야기하였다 약화된 국가 통제력으로 신라 정.

부는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였다 국가적 혼란 속에서 궁예와 견훤과 같이 각 지역마.

다 군사조직을 갖춘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청주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

년 겨울 월에 의 도적 우두머리 과 등이 성을 바치고J-1. 4 (900) 10 國原・靑州・槐壤 淸吉 莘萱

궁예에게 투항하였다.46)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효공왕 년 월( 12 12 4 10 )� �

년 경신 에 또 태조에게 명령하여 혹은 이라J-2. 3 (900) , , , <〔 〕光化 廣州 忠州 唐城 靑州 靑川

고도 하였다 등을 치게 하여 그곳들을 모두 평정하였다 공으로 태조에게 의.>, .槐壤 阿飡

직위를 주었다.47) 삼국사기 권 열전 궁예( 50 10 )� �

년 경신 가 에게 명하여 의 주와J-3. 3 (900) 3〔 〕光化 弓裔 太祖 廣州・忠州・靑州 唐城郡・槐

등의 군현을 토벌하게 하였는데 모두 평정하니 그 공으로 을 제수하였다, .壤郡 阿粲 48) (�

고려사 권 세가 태조 총서1 1 )�

위의 세 기사는 년에 광주 충주 청주 당성군 괴양군 등의 군현을 궁예가 차지하였음900 , , , ,

을 보여준다 그 중 신라본기의 기사가 눈에 띈다 여기에서는. .�三國史記� 國原・靑州・槐壤

의 도적 우두머리인 과 이 자발적으로 궁예에 투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청길과.淸吉 莘萱

신훤은 국원 청주 괴양을 근거지로 한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바로 전 해인 년에 양길은 등 여 성 또는 여 성의 군대를 동원하여 궁예를899 10 30國原

공격하였다가 대패하였다.49) 여기에 국원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듬해 청길과 신,

훤의 투항은 양길의 패배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즉 청길과 신훤이 근거지로 삼은. , 國原・

은 양길의 세력하에 있었던 것이다.靑州・槐壤 50)

년 신해 에 의 도적 우두머리 에게 의탁하였다 기훤은 업신여기고 잘K. 2 (891) .大順 竹州 箕萱

난 체하며 예우하지 않았다 은 속이 답답하고 스스로 불안해져서 몰래 기훤 휘하의. 善宗

등과 결탁하여 친구가 되었다.元會・申煊 51) 삼국사기 권 열전 궁예( 50 10 )� �

년에 궁예는 죽주의 도적 기훤에게 의탁하였다가 그가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자 기훤 몰891 ,

래 그 휘하의 등과 결탁하였다 여기에서 은 의 과는 한자 표기가 다르. J-1元會・申煊 申煊 莘萱

46) “ , 005 .”四年 冬十月 國原靑州槐壤賊帥清吉・莘萱等 舉城役校勘 於弓裔

47) “ < > ”三秊庚申 又命太祖伐廣州忠州唐城青州 或云青川 槐壌等 皆平之 以㓛授太祖阿飡之職

48) “ ”三年庚申 裔命太祖 伐廣忠靑三州 及唐城槐壤等郡縣 皆平之 以功授阿粲

49)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효공왕 년 월12 12 3 7 , “� � 秋七月 北原賊帥梁吉忌弓裔貳己 與國原等十

권 열전 궁예”; 50 10 , “餘城主謀攻之 進軍於非惱城下 梁吉兵潰走 三國史記� 時梁吉猶在北原

”取國原等三十餘城有之 聞善宗地廣民衆 大怒 欲以三十餘城勁兵襲之 善宗潜認 先撃大敗之

50) 정선용 쪽, 2019, 29~32 .

51) “大順二年辛亥 投竹州賊魁箕萱 箕萱侮慢不禮 善宗欝悒不自安 潜結箕萱麾下元㑹申煊等爲

.”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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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52) 년에 신훤은 즉 지금의 경기도 안성시 일대를 근거지로891 ,竹州

한 기훤 휘하의 세력이었다 이러한 신훤을 청주 출신 호족세력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53) 그러나

신훤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신훤과 청길 중 한 명은 청주를 근거지로 삼.

았겠으나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둘 중 한 명이 년에 청주를 근거지로 삼았다고 하, . 900

더라도 청주 출신으로서 년 이전에 이미 청주를 근거지로 삼고서 기훤의 휘하에 들어갔던, 891

것인지 아니면 양길 휘하에서 여러 군현을 복속시키고 명주에서 세력을 키웠던 궁예처럼 년, 891

전후에 기훤의 휘하에 있으면서 주변 군현을 복속시키는 과정을 통해 청주를 근거지로 삼게 되

었던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54) 어쨌든 궁예는 년에 청주 지역을 차지하900

게 되었으며,55) 청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가 년 무렵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900 .城主

또 에서 지명 표기가 주의된다 라고 하여 이나 로 표기되지 않J-1 2 3 .・ ・ 靑州 西原京 西原府

은 것이다 라는 지명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지리지에서는 고려 태조 년. ? 23靑州 �高麗史�

에 로 고쳤다고 하였다(940) .淸州 56) 지리지의 기록을 따른다면 에 표기된 지명은, J-1 2 3・ ・

소급되어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료에 같이 표기된 다른 지명을 보았을.

때 지명이 소급되어 사용된 것인지 의문이다 우선 은 경덕왕대 개정하기 이전의 명칭인. 國原

데 의 년 김헌창의 난 기사에는 국원이란 지명이 사용되었다 지리, 822 .�三國史記� �高麗史�

지에는 태조 년 에 충주로 고친 것으로 되어 있다23 (940) .57) 또 은 경덕왕대 개정된 명槐壤郡

칭으로 고려 초에는 괴주로 바뀌었다, .58) 의 경우 경덕왕대 개정되기 이전 명칭으로,唐城郡

경덕왕대 으로 개정되었다가 고려 인종대 명칭을 회복하였다고 하나,唐恩郡 唐城郡 59) 년858

헌안왕 에 당성군으로 표기한 사례가 있다( 2) .60) 신라 말에 이미 당성군이라는 지명이 다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급되어 사용된 지명이 아니라 당시에 사용하던 지명을 표기.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61)

52) 신호철 쪽, 2002, 327~328 .

53) 신호철 쪽, 2002, 327~328 .

54) 전통적인 대읍에 웅거한 유력자 중 상당수는 처음부터 해당 대읍을 기반으로 성장한 게 아

니라 주변 성읍에서 성장하여 대읍으로 근거지를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정요(

근 쪽, 2009, 164~165 ).

55) 조선 영조 년 가 상당산성 축성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기록한20 (1744) 僧將 靈休 �上黨山城

에서는 년에 궁예가 양길의 부하가 되어 동쪽 지역을 경략할 때 청주에 성을891古今事蹟記�

쌓고 이곳에 근거하여 세력이 점차 늘었다고 한다(往見梁吉 吉分兵東略地 因築城于此都 居

년에 명주를 근거로 세력을 키워 장군을 자칭하였던 사실을 청주 지역을 근거). 894之衆漸多

지로 한 것으로 바꿔 서술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56) 고려사 권 지 지리 양광도 청주목56 10 1 , “� � 淸州牧本百濟上黨縣 新羅神文王五年 初置西原

”小京 景德王 陞西原京 太祖二十三年 改爲淸州

57) 고려사 권 지 지리 양광도 충주목56 10 1 , “ < >� � 忠州牧本高句麗國原城 一云未乙省 一云薍長城

”新羅取之 眞興王改爲中原京 太祖二十三年 又改爲忠州

58) 고려사 권 지 지리 양광도 충주목 괴주56 10 1 , “� � 置小京 景德王 槐州本高句麗仍斤內郡 新

”羅景德王 改爲槐壤郡 高麗初 更今名

59) 고려사 권 지 지리 양광도 인주 당성군56 10 1 , “� � 唐城郡本高句麗唐城郡 新羅景德王 改爲唐

”恩郡 高麗初 復古名

60)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헌안왕 년11 11 2 , “ ”� � 唐城郡南河岸 有大魚出 長四十歩 髙六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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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마도 년에 궁예가 청주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로 개칭한 것이 아닌900 靑州

가 짐작된다 년에 궁예가 왕건을 보내 을 공략하고서 금성군을 로 고쳤던 사. 903 金城郡 羅州

실로 보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62) 또 년에 고려 태조는 궁예가 신라의 관직918

과 를 고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하여 다시 신,郡號

라의 제도를 따르게 하되 그 이름이 알기 쉬운 것은 새로운 제도를 따르게 하였다, .63) 청주

도 궁예에 의해 개칭되어 고려로 계승된 지명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64)

로 개편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신라통일기의 는 중의 의미를 지녔다 첫째 여? 3 . ,州 州

러 군현을 영속하는 광역의 행정구역 둘째 몇 개의 영현을 포괄하는 군급의 행정구역 셋째, , ,

영현을 제외한 주치로서의 주를 뜻하였다 태봉 고려에서 군이나 현을 승격하여 주로 삼았. ・

던 점에서 주의 위상이 낮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태봉이나 고려에서 설치된 주는 더이상 광,

역 행정구역으로서의 는 아니었다 신라의 골품제에 기반을 둔 지배체제가 붕괴되고 소경.州

이 로 개편되면서 신라 골품제하의 지배층이 모여 사는 로서의 의미도 완전히 상실하州 副都

게 되었다 그럼에도 태봉 고려에 의해 설치된 중에서 신라 때 소경이었던 지역은 전통. ・ 州

적인 대읍으로서의 면모를 계속 유지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뒷시기 자료이기는 하나 고려 초.

재지세력의 관반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관직 관위・ 지역 비고

上大 大ホ ホ 原州 (940)原州 興法寺址 眞空大師塔碑｢ ｣

堂大等 大等 淸州 (962)淸州 龍頭寺址 鐵幢竿｢ ｣

阿干 大等 ,忠州 溟州
(943)忠州 淨土寺址 法鏡大師塔碑｢ ｣

건립(944 )寧越 興寧寺址 澄曉大師塔碑｢ ｣

一吉干 堤州 건립(944 )寧越 興寧寺址 澄曉大師塔碑｢ ｣

上沙湌 第二 第三 ( ),輔州 甫州 赤牙縣 (941)醴泉 鳴鳳寺 境淸禪院慈寂禪師塔碑｢ ｣

沙干 , , ,竹州 新知縣 又谷縣 古彌縣
건립(944 )寧越 興寧寺址 澄曉大師塔碑｢ ｣

(963)古 縣西院鐘記｢ 弥 ｣

쪽의 표 표 를 참조하여 정리, 2002, 96~97 [ 1], [ 2] .尹京鎭※

표 재지관반의 사례[ 1] ・大等 干

61) 윤경진 쪽에서는 청주가 신라시기의 읍호인 이나 과 동일한 기사에 나, 2022, 92~93 季川 昧谷

오는 사실을 근거로 청주를 통일전쟁기에 사용된 주호로 보았다 나말여초 시기에 등장하는.

주는 통일전쟁기 고려의 강역 확대에 수반하여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62) 고려사 권 세가 태조 총서1 1 , “� � 天復三年癸亥 三月 率舟師 自西海抵光州界 攻錦城郡拔之

”擊取十餘郡縣 仍改錦城爲羅州 分軍戍之而還

63) 고려사 권 세가 태조 원년 월1 1 6 , “� � 詔曰 朕聞 乘機革制 正謬是詳 導俗訓民 號令必愼 前

,主以新羅階官郡邑之號 悉皆鄙野 改爲新制 行之累年 民不習知 以至惑亂 今悉從新羅之制 其

, .”名義易知者 可從新制

64) 전덕재 쪽에서도 태봉시기에 청주로 개명하였다고 추정하였다 특히, 2023 488~492 . �三國史

효공왕 년 기사에서 청주를 로 표기한 것은 태봉시대에 정리된 자료를 원전으4 ‘ ’記� 菁州

로 채록한 결과로 태봉시대에 청주로 개명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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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초 재지세력이 지녔던 의 관반 사례를 살펴보면 계열은, , ,大等・干 大等 原州 淸州 忠

등 신라의 주 소경에 해당하였던 지역에서 나타난다 대등은 신라의 중앙 관명에, 9 5 .州 溟州

서 비롯된 것으로 특정한 관부에 소속되지 않은 채 중앙정치를 운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

을 하는 귀족회의의 구성원을 파악된다.65) 나말여초에 대읍에 해당하는 지역의 재지세력은

독자적인 지배조직을 꾸리면서 이러한 신라 중앙관의 명칭을 모방하여 협의체의 상층부를

구성하였던 것이다.66)

또 세종실록 지리지에 전하는 청주목의 은 청주 지역에 많은 세력이 존재하였음을� � 土姓

보여준다 청주목에는 등 개의 토성이. 12韓・李・金・郭・孫・慶・宋・高・俊・楊・東方・鄭

존재하였고 주변의 없어진 촌에는 등 개의 이 있었다고 한다, 4 .朴・韓・申・葛 姓 67) 이렇듯

조선 초까지 많은 성씨집단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고려 시기에도 청주 지역에 많은 세력이

공존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태조는 궁예가 청주가 땅이 기름지고 사람 중에 호걸이 많아 그들이 변란을 일으킬까 두

려워하였다고 하며,68) 태조도 즉위 이후에 청주인 가운데 변란을 일으키려는 자가 많아서 일

찍 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 청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였다.69) 이

렇듯 청주는 여러 세력이 공존하였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앙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고,

서로 충돌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

청주의 재지세력과 재경세력의 동향2.

궁예는 년 송악군에 도읍하였다가 년 월에 다시금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다898 905 7 .

원년 갑자 가을 월에 청주 을 옮겨 철원성에 들이고 철원성L. (904) 7 1,000 ,〔 〕 〔天祐 人戶

을 으로 삼았다.〕 京 70) 삼국사기 권 열전 궁예( 50 10 )� �

그 과정에서 의 인호 을 옮긴 사실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일찍이 궁예의 군사적1,000 .靑州

토대로 이해한 연구가 있다.71) 대체로 이후 연구는 이를 따르고 있다 한편 사민된 이들이. ,

강제 사민된 집단인질로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역역에 동원되었을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65) 이기백 참고, 1974 .

66) 하일식 쪽 쪽, 1999, 84 ; , 2002, 99~101 .尹京鎭

67) 세종실록 권 지리지 충청도 청주목149 , “ ( )…� � 本州土姓十二 韓李金郭孫慶宋高俊楊東方鄭

”亡村姓四 朴韓申葛

68) 고려사 권 세가 태조 원년 월1 1 6 .� �

69) 고려사 권 열전 왕순식 견금92 5 .� � 諸臣

70) “ ”秋七月 移青州人戸一千 入鐡圎城爲京

71) 이기백 쪽 청주 출신으로 기록된, 1968, 46~47 . , , , , , , ,聰逸 林春吉 玄律 能達 文植 明吉 金勤謙

등을 이때 사민된 천 호의 출신으로서 이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1 .寬駿 金言規 武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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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72) 후삼국기에 강주장군 이나 매곡성주 의 사례와 같이 지방 호족이 귀부하면閏雄 龔直

서 아들을 인질로 보내는 경우는 있으나 청주 호를 인질로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지, 1,000

의문이다 신라에서 소경을 설치할 때 부의 주민을 사민시켰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 6

같다.

년 봄 정월에 에 을 설치하였다 가을 월에 와 남쪽 지방의M-1. 15 (514) . 7 6阿尸村 小京 部 人戶

를 옮겨 채웠다.73) 삼국사기 권 신라본기 지증마립간 년( 4 4 15 )� �

년 봄 월에 와 의 을 옮겨 을 채웠다M-2. 19 (558) 2 6 .貴戚子弟 部 豪民 國原 74) 삼국사기 권( 4� �

신라본기 진흥왕 년 월4 19 2 )

신라에서는 년에 아시촌에 처음 소경을 설치하였을 때 왕경 부와 남쪽 지역의 를514 , 6 人戶

사민시켰으며 년에 국원에 소경을 설치한 이듬해에는 귀척자제와 부의 호민을 사민시켰, 557 6

다 소경은 왕경과 같이 부에 편적되고 골품과 경위를 지닌 지배층이 거주하는 공간이었으. 6

므로 소경에 걸맞은 지배층과 지배층의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평민 이하를 함께 사민시,

켰을 것이다 궁예가 새롭게 왕경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을 것이다 집단 사민된 청주 주민은 왕경인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75)

한편 궁예가 송악에서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송악군을 비롯한 패서 지역의 세력과 일,

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주 호를 자, 1,000

신의 지지세력으로서 사민시켰다고 보는 견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76) 이러한 집단사민

의 결과 청주 세력 중 재경세력이 형성될 수 있었다, .

년 계유 사람 가 본래 아첨하고 속이기를 잘하였는데N-1. 3 (913) ( ) ,…乾化 靑州 阿志泰 弓裔

가 참소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같은 고을 사람인 등을 참소하였다.笠全・辛方・寬舒

가 그들을 조사하였지만 몇 년이 지나도 판결하지 못하자 태조가 바로 진위를 가려내,有司

어 아지태가 죄를 인정하니 사람들이 통쾌해 하였다.77) 고려사 권 세가 태조 총서( 1 1 )� �

무오일에 왕이 에게 말하기를 궁예 가 참소를 믿어 사람을 죽이기 좋N-2. , “ [ ]韓粲 聰逸 前主

아하였는데 의 인 는 땅이 기름지고 사람 중에 호걸이 많아 그들이 변란을 일, 卿 貫鄕 靑州

으킬까 두려워하여 모두 죽이고자 하였다 이에 등 여 인을 불렀는데. 80 ,軍人 尹全・愛堅

72) 김갑동 쪽, 1985, 36~39 .

73) “ ”十五年 春正月 置小京於阿尸村 秋七月 徙六部及南地人戶 充實之

74) “ ”十九年 春二月 徙貴戚子弟及六部豪民 以實國原

75) 박경자 쪽, 2001, 51~52 .

76) 정청주 쪽 신호철 쪽, 1996, 83 ; , 2002, 324~325 .

77) “ ( )…乾化三年癸酉 有靑州人阿志泰 本諂詐 見裔喜讒 乃譖同州人笠全辛方寬舒等 有司推之

”數年未決 太祖立別眞僞 志泰伏辜 衆情稱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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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죄가 없는데도 포박된 채 오는 길에 있으니 경은 빨리 가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 〕

려보내라 라고 하였다.” .78) 고려사 권 세가 태조 원년 월( 1 1 6 )� �

과 는 모두 궁예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이다 은 청주 출신인 아지태의 참소에 의N-1 2 . N-1

해 같은 청주 출신으로 수도에 있었던 등이 고초를 겪었는데 이를 왕건이笠全・辛方・寬舒

해결하였음을 보여준다 에서는 궁예가 변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 청주의. N-2 軍人 尹

과 애견 등 여 인을 서울로 압송하던 중에 태조가 즉위하여 이들을 풀어준 사실을 전한80全

다 두 사료 모두 궁예가 재경세력이든 재지세력이든 청주 출신이 이반하는 것을 우려하였음.

을 보여준다 왕건이 왕위를 찬탈하여 고려를 건국한 이후에도 청주 세력의 동향은 예의 주.

시되었다.

병신일 의 이 와서 알현하였다O-1. .靑州 領軍將軍 堅金 79) 고려사 권 세가 태조 원년( 1 1 7� �

월)

은 사람으로 청주 의 이었다 태조가 즉위하자 청주인 가운O-2. , . ,〔 〕堅金 靑州 本州 領軍將軍

데 변란을 일으키려는 자가 많아서 일찍 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청주인 등에게 가서 상황을 살피게 하였다 능달이 돌. .能達・文植・明吉

아와서 아뢰기를 그들에게 다른 뜻이 없으니 충분히 믿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 .” .

다만 문식 명길은 개인적으로 청주인 에게 말하기를 능달이 비록 다른 뜻, “・ 金勤謙・寬駿

이 없다고 아뢰었지만 새 곡식이 익으면 변란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라고 하였다 견금이.” .

과 함께 와서 태조를 알현하자 각각 말과 비단 베를 차등 있게 하사하였,副將 連翌・興鉉

다 견금 등이 주상에게 아뢰기를 신들은 우직한 충성을 다하기를 바라며 두 마음이 없. , “

고자 합니다 다만 도읍에 있는 본주 사람 김근겸 관준 등이 저희와 마음이 같지. , , 金言規

않습니다 이 몇 사람을 제거한다면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태조가 말하기. .” .

를 짐의 마음이 살생을 그치는 데 있어서 죄가 있는 자도 오히려 용서해 주고자 한다, “ .

하물며 이 몇 사람은 모두 힘을 다해 도와준 공이 있다 한 를 얻고자 충성스럽고 어진. 州

이들을 죽이는 일은 짐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견금 등이 부끄러워하고 두려.” .

워하며 물러났다 김근겸 김언규 등이 이 말을 듣고 아뢰기를 지난번에 능달이 돌아와. , “・

서 다른 뜻이 없다고 말하였지만 신들은 진실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견, .

금 등이 말씀드린 것을 들으니 그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겠습니다 그들을.

억류하여 변란을 살피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태조가 그 말을 따랐다 얼마 안 있.” . .

어 견금 등에게 말하기를 지금 비록 그대의 말을 따르지 않지만 그대의 충성을 매우, “ ,

가상하게 여기노라 어서 돌아가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도록 하라 라고. .”

하였다 견금 등이 말하기를 신들은 충성과 정직함을 드러내고자 문득 이로움과 해로움. , “

78) “戊午 王謂韓粲聰逸曰 前主信讒好殺 以卿貫鄕靑州 土地沃饒 人多豪傑 恐其爲變 將欲殲之

”乃召軍人尹全愛堅等八十餘人 俱以非辜 械繫在途 卿其亟往 放還田里

79) “ ”丙申 靑州領軍將軍堅金來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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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도리어 무고한 이들을 참소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죄로.

여기지 않으시니 은혜가 이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일편단심으로 나라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한 주의 사람들이 사람마다 각각 가진 마음이 있어 만약 화가 시작된.

다면 제어하기 어려울까 염려됩니다 을 파견하여 성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 .官軍

태조가 그 말을 옳게 여겨 등을 보내어 병사 명을 이끌고1,500馬軍將軍 洪儒・庾黔弼 鎭

에 진을 치고서 대비하게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에서 아뢰기를 가 몰. , “州 道安郡 靑州

래 백제와 우호를 맺고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라고 하였다 태조가 또.” . 馬軍將軍 能植

을 보내어 군을 거느리고 진무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 수 없었다. .80) 고려(�

사 권 열전 왕순식 견금92 5 )� 諸臣

왕건은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청주인 가운데 변란을 일으키려는 자가 많다고 우려

하여 재경 청주인을 보내어 청주 지역의 동향을 살피게 하였다 그런데 능달과 문식 명길. , ・

의 입장이 달랐으며 청주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문식 명길은 같은 재경 청주, ・

인인 김근겸 관준 김언규와 연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견금의 알현은 청주 지역의.・ ・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견금은 김근겸 관준 김언규를 제. ・ ・

거할 것을 왕건에게 요청하였다 재경세력인 김근겸 관준 김언규와 재지세력인 견금이 대. ・ ・

립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견금은 이었다 영군장군이라는 직명은 이 사료 외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靑州領軍將軍

여타 호족세력과 같이 견금이 자칭한 것일 수 있으며,81) 혹은 년에 투항한 청길이나 신훤900

이후에 궁예가 견금을 새롭게 청주 지역의 장군으로 임명하면서 수여한 직명일 가능성도 있

을 것이다 견금은 왕건의 고려가 성립되자 고려 왕조에 대한 복속을 표시하고자 왕건을 알.

현한 것이고 이에 태조는 견금과 그 일행에게 말과 비단 베를 차등 있게 하사하여 그들의, ,

충성을 받아들였다 년 월의 시점에 견금은 청주 재지세력의 대표였다고 할 수 있다 다. 918 7 .

만 견금이 한 주의 사람마다 마음이 달라 변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왕건에게 관군 파견,

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청주의 여러 재지세력을 완전히 통합하여 주도권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김근겸 등은 왕건을 지지하여 왕건이 궁예를 쫓아내고 고려를 세우는 데 일정한 공,

80) “堅金 靑州人 爲本州領軍將軍 太祖卽位 以靑州人多變詐 不早爲備 必有後悔 乃遣州人能達

文植明吉等 往覘之 能達還奏 彼無他志 足可恃也 唯文植明吉 私謂州人金勤謙寬駿曰 能達雖奏

無他 然新穀熟 恐有變 堅金與副將連翌興鉉 來見太祖 各賜馬綾帛 有差 堅金等上言 臣等願竭

愚忠 庶無二心 但本州人與勤謙寬駿金言規等在京都者 其心異同 去此數人 可無患矣 太祖曰 朕

心存止殺 有罪者尙欲原之 况此數人 皆有宣力扶衛之功 欲得一州而殺忠賢 朕不爲也 堅金等慚

懼而退 勤謙言規等聞之 奏曰 日者 能達復曰無他 臣等固以爲不然 今聞堅金等所言 不可保其無

他 請留之以觀變 太祖從之 旣而謂堅金等曰 今雖不從爾言 深嘉爾忠 可早歸以安衆心 堅金等言

臣等欲露忠讜 輒陳利害 反類誣譖 不以爲罪 惠莫大焉 誓赤心報國 然一州之人 人各有心 如有

始禍 恐難制也 請遣官軍 以爲聲援 太祖然之 遣馬軍將軍洪儒庾黔弼等 率兵千五百 鎭鎭州 以

”備之 未幾 道安郡奏 靑州密與百濟通好 將叛 太祖又遣馬軍將軍能植 將兵鎭撫 由是 不克叛

81) 김주성 쪽, 1988, 162~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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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왕건의 이라는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 ’ .皆有宣力扶衛之功

김근겸은 에 따르면 현화사 주지였던 김덕겸의 세조로(1150) 6 ‘｢圓證僧統德謙墓誌銘｣ 守司徒

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근겸은 고려 초 관계 중 품에 해당하는 삼중대’ . 1三重大匡

광을 지녔던 것이다 그런데 역시 태조대 활동하며 삼한공신에 책봉된 박수경의 경우 정종. ,

대에 가 품인 에 오르고 사후에 추증되어 에 이르렀다2 , ‘ ’ .官階 大匡 司徒 三重大匡 82) 이를

참조하면 김근겸의 도 사후에 추증된 관직과 관계일 가능성이 클 것이, ‘ ’守司徒 三重大匡

다.83) 김근겸의 경우 최종적으로 품이나 품 정도의 관계를 지녔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 2 3 .

고 김언규는 년 월에 으로 임명되는 와 동일 인물로 생각된다918 6 .白書省卿 一吉粲 金言規 84)

은 국왕에 대한 정책건의기관으로 추정되며,白書省 85) 은 차관직에 해당한다 김근겸 등은.卿

재경 청주인 중 비교적 고위직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하겠다.

김근겸 등 재경 청주인과 견금으로 대표되는 재지세력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했고 그래,

서 상대를 견제하고 제거하기까지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고려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의문이다.86) 어쨌든 견금은 왕건을 알현하여 복속의사를 표

시하였고 설령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왕건에게 회유되어 충성을 맹세하,

고 변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먼저 관군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이.

기만책이 아니라면 청주에서 발생한 반란은 견금이 아니라 또 다른 세력에 의한 것으로 보,

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87) 따라서 김근겸 등 재경 청주인과 견금으로 대표되는 재지세력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얼마 안 있어 월에 수도에서는 또다시 청주 출신에 의한 반란 모의가 일어났다 청주 출9 .

신 출신 출신 이 함께 반란을 모의하고, , ,徇軍吏 林春吉 裴忩規 季川 康吉・阿次 昧谷 景琮

청주로 도망치려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사형에 처해졌다.88) 또 월에는10 靑州帥 波珍粲

이 그의 동생 과 더불어 반역을 꾀하였다가 사형에 처해졌다.陳瑄 宣長 89) 그 이전인 월에8 熊

지금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등 여 주현이 고려를 배반하여 백제에 귀부하는( ) 10州・運州

82) 고려사 권 열전 박수경92 5 .� � 諸臣

83) 태조대 활동하여 의 관계를 받은 인물로는 ( ), (三重大匡 柳天弓 三重大匡 皇甫悌恭 太尉 三重大

추증), ( ), ( ), ( ),匡 忠義公 王景 三韓功臣 太師 三重大匡 庾黔弼 太師 三重大匡 洪規 三重大匡 朴

( ), ( ), ( ), ( ), (英規 三重大匡 朴智胤 三重大匡 洪儒 太師 三重大匡 朴守文 太尉 三重大匡 朴述熙 太師

추증), ( ), ( ), (三重大匡 王平達 三重大匡 王式廉 虎騎尉 太師 三重大匡 開國公 龔直 司空 三重大

추증 등이 있다 유금필과 박술희도 죽기 전의 관계는 이었는데 사후에 으) . ,匡 大匡 三重大匡

로 추증된 것이다.

84) 김수태, 1997.

85) 김갑동 쪽, 2003, 85~86 .

86) 양자를 친왕건세력과 친궁예세력으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주성. , 1988,

쪽 정청주 쪽 신호철 쪽169~171 ; , 1996, 84~85 ; , 2002, 334~337 .

87) 청주에서 일어난 반란을 견금이 주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주성 쪽 신. , 1988, 163 ;

호철 쪽, 2002, 336 .

88) 고려사 권 세가 태조 원년 월 을유 권 열전 권 홍유 복지겸 권 열전 권1 1 9 ; 92 5 ; 127� � 諸臣

반역 환선길40 .

89) 고려사 권 세가 원년 월 신유1 1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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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90) 후백제의 세력이 고려보다 우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주를 비롯

한 인근 지역의 세력은 동요하였을 것이다 이듬해인 년 가을 월까지도 청주의 지역 세. 918 8

력은 여전히 반란의 가능성이 있었고 유언비어가 자주 일어나 왕건이 직접 행차하여 위무해,

야 했다.91)

이후에는 더이상 청주 세력의 반란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청주 지역이 안정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청주 인근의 문의 보은 공주 일대는 후백제의 세력하에 있었고. , , ,92) 청주에서도 후

백제와의 전투가 두 차례 있었다 년 정월에 왕건이 견훤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년. 928 , 925

임존성 전투와 년 월 공산 전투 사이에 청주에서의 전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927 9 .93) 또

년 월에는 왕건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삼년성을 공격했지만 실패하고 청주로 후퇴하였928 7 ,

는데,94) 후백제에서 명 군사를 보내 청주를 공격하였다 이로 인해 왕건은 충주까지 물3,000 .

러나야 했으며 탕정군에 있었던 유금필이 급히 청주로 가 후백제군을 물리쳐 가까스로 위기,

를 모면하였다.95) 이때의 전투는 왕건이 공산 전투를 떠올릴 만큼 고려군이 매우 불리한 상

황이었다.

왕건은 년 월에도 청주에 행차하여 이 지역을 위무함으로써 청주 지역을 안정적으로930 8

확보하기 위해 힘썼던 것으로 보인다.96)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재경 청주인 특히 청주 김씨의,

청주 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되지 않았나 추측된다.

앞서 재경 청주인 중 김근겸 김언규 등이 왕건을 지지하는 세력으로서 고위직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김근겸과 김언규 등 청주 김씨 중에는 에 책봉된 자도 있었을 것이다 청주. .功臣

이씨로 의종대 활동한 의 세조 과 세조 는 모두 를 따라 을6 5李公升 李希能 李謙宜 太祖 三韓

통일하여 이 되었다고 한다.功臣 97) 고려사 기록에 특별한 활동이 기록되지 않은 이희능과� �

이겸의가 후삼국 통일을 도운 공으로 공신이 되었다면 이 있는 김근겸 김, ‘ ’ ,宣力扶衛之功

언규 등도 으로 책봉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로 추증. ‘ ’功臣 司徒 三重大匡

된 박수경이 이었음을 고려하면,三韓功臣 98) 역시나 으로 추증된 김근겸‘ ’守司徒 三重大匡

도 공신으로 책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99)

90) 고려사 권 세가 원년 월1 1 8 .� �

91) 고려사 권 세가 태조 년 월1 1 2 8 , “� � 秋八月 癸卯 以靑州首鼠順逆 訛言屢興 親幸慰撫 遂命

”城之

92) 신호철 쪽, 1993, 59~73 .

93) 고려사 권 세가 권 태조 년 월1 1 1 11 1 .� �

94) 고려사 권 세가 권 태조 년 월 병진1 1 11 7 .� �

95) 고려사 권 열전 유금필92 5 .� � 諸臣

96) 고려사 권 세가 태조 년 월1 1 13 8 .� �

97) 고려사 권 열전 이공승99 12 .� � 諸臣

98) , “｢朴翛墓誌銘｣ 玄祖功臣三重大匡守卿 當大祖平定三韓時 身冒矢石 厥有成績 紀于大常 肆食

”; , “ ”采于平州 遂以爲郷 後世子孫因之 ｢朴景山墓誌銘｣ 遲胤之子三韓功臣大尉兼侍中守卿

99) 김근겸이 공신에 책봉되었다면 원증승통덕겸묘지명 에 공신이었음이 기록되었을 법한데, ,｢ ｣

그에 관한 내용이 없다 그에 관한 기록에서. ‘ ’▨▨其六世祖 守司徒三重大匡 諱勤謙 國初

이라고 하여 두 글자가 훼손되어 알 수 없다 이것이 공신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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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청주인 중 청주 김씨의 세력은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는 사람으로 의 딸이다P-1. , .淸州院夫人 金氏 淸州 元甫 金兢律 100) 고려사 권 열전( 88 1� � 后

혜종)妃

는 의 딸이다P-2. .淸州南院夫人 金氏 元甫 金兢律 101) 고려사 권 열전 정종( 88 1 )� � 后妃

는 김긍률의 두 딸이 각각 혜종과 정종의 후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청주 김P-1, 2 .元甫

씨인 김긍률은 김근겸과 친척 관계였을 것이다 그가 지녔던 품가 최종적인 관계라면. (4 ) ,元甫

그는 김근겸보다는 지위가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두 딸을 혜종과 정종의 후비로 들.

일 수 있었던 것은 김근겸 등의 세력 덕분이었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102) 비록 왕건과 혼인

관계를 맺지 못하였으며 후비이기는 하나 왕건의 아들인 혜종 정종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 , ・

로써 청주 김씨는 왕실의 외척이 될 수 있었다.

청주 김씨는 이러한 중앙에서의 세력을 바탕으로 지방에까지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짐

작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심관 제도가 주목된다. .

이어서 김부를 경주의 으로 삼아 이하의 관직 등에 관한 일을 맡게 하Q. 〔 〕 事審官 副戶長

였다 이에 여러 들도 또한 그의 사례를 따라서 각각 자신의 의 사심관이 되었으니. ,功臣 州

사심관 제도가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103) 고려사절요 권 태조 년 월( 1 18 10 )� �

년 월 신라의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해오자 고려 태조는 그를935 10 觀光順化衛國功臣 上柱

으로 삼고 를 내려주면서 아울러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아8,000國 樂浪王 政丞 食邑 戶 副戶長

이하의 관직 등에 관한 일을 맡게 하였다 이 기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바는 김부의 사례를.

따라서 여러 공신들도 각각 출신 주의 사심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앞서 김근겸이 공신으로 책봉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가. ,

청주 지역의 사심관이 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심관은 비록 이하. 副戶長

에 대한 제한된 권한이지만 지방세력을 감독 통제하고 지방사회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추정, ・

된다.104) 사심관의 구체적인 역할은 충숙왕 년 교서를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5 (1318) .

심관의 폐해를 문제 삼으며 사심관을 설치한 본래 목적은, ‘ ’ ‘ ’宗主人民 ・ 甄別流品 ・

확신할 수 없다 신호철 쪽에서도 을 근거로 김근겸이 삼. , 2013, 134~135 ‘ ’守司徒三重大匡

한공신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100) “ ”淸州院夫人金氏 淸州人 元甫兢律之女

101) “ ”淸州南院夫人金氏 元甫兢律之女

102) 김주성 쪽, 1988, 175~176 .

103) “ ”仍使爲慶州事審 知副戶長以下官職等事 於是 諸功臣亦效之 各爲其州事審 事審官始此

104) 쪽 이순근 쪽 홍승기 쪽 박은경, 1972, 109~118 ; , 1986, 213~218 ; , 2000, 43 ; , 2013,旗田巍

쪽209~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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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밝히고 있다‘ ’ ‘ ’ .均平賦役 ・ 表正風俗 105) 은 사심관이 지방민에 대해‘ ’宗主人民

즉 대표 역할을 하였음을 뜻하며 은 사심관이 개인이나 가문의 등급을, , ‘ ’宗主 甄別流品

심사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 이라고 하여 사심관에게는 지방사. ‘ ’表正風俗

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이 부여되었다 사심관은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지방사회에 직접.

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청주 김씨는 이르면 년에 중앙에 진출하여 왕건을 지원함으로써 중앙에서 비교적 고위904

직에 오를 수 있었다 아울러 청주 지역에 연고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세기 초. . , 10

까지 청주 지역에는 여러 세력이 공존하였고 지역사회에서 청주 김씨의 세력은 미미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년광종 에 철당간을 세우는 데 그의. 962 ( 13) ,龍頭寺 堂大等 金芮宗

사촌으로 역시 품이며 를 하사받은 인(7 ) , □堂大等 正朝 丹銀魚袋 金希一 大等 金守 ・金釋希 大

등 청주 김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당대등 김예종의 사후에 그의 사촌이 당,等・金寬謙

대등직을 계승한 점 등은 고려 초에 청주 김씨가 청주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집단이 되었

음을 뒷받침한다.106) 이러한 변화는 청주 김씨 중 재경세력의 중앙에서의 정치적 지위와 왕

실과의 혼인 관계 등 그 세력을 바탕으로 지방사회에 영향력을 미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107)

청주에는 많은 세력이 있었고 후삼국기에 재경세력과 재지세력으로 분리되었다 각 세력, .

은 이해관계에 따라 정권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으며 서로 견제 대립하는 모습도, ・

나타났다 특히 재경 청주 김씨 세력과 견금 등 재지세력 사이의 대립에 주목하여 보았다. .

재경 청주 김씨 세력의 경우 중앙에서 고위직에 올랐으며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었고 공신, , ,

에 책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사심관이 되어 마침내 지방사회에서의 주도.

권도 장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재경 청주 김씨 세력과 견금 등 재지세. ,

력 사이의 견제와 갈등은 지방사회에서의 주도권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

을까 한다.

105) 고려사 권 지75 29 3 , “� � 選擧 銓注 事審官 五月 下敎曰 事審官之設 本爲宗主人民 甄別流品

”均平賦役 表正風俗

106) 김갑동 쪽, 1988, 31 .

107) 현종대에는 아버지 및 친형제가 이 된 자는 사심관으로 파견되지 못한다는 규정이(戶長 �

고려사 권 지 인종 년 에는 더 엄격하게 향리의 자손으로75 29 3 ), 2 (1124)� 選擧 銓注 事審官

비록 을 면제받았더라도 그의 이 아직 향역을 지고 있는 자는 사심관으로 파견하지鄕役 族黨

않는다는 규정이 생겨났다 권 지 이를 통해 그 이전에는( 75 29 3 ).�高麗史� 選擧 銓注 事審官

한 친족집단에서 사심관과 향리를 모두 맡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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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Ⅳ

이상 나말여초 시기 서원경의 변화와 지방사회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삼국 통일 전쟁.

이후 청주 지역에 설치된 서원경은 신라 말에 로 개편되었다 이는 당의 유수부제를.西原府

참고한 것으로 이해된다 기존의 소경은 주에 영속되었으나 부로 개편됨으로써 그 위상이. ,

승격되어 주에서 독립된 행정단위가 되었으며 그 관할 범위도 확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이러한 개편이 이루어졌던 계기로 년 김헌창의 난을 주목하였다 신라 지방사회에서는 골822 .

품제를 근간으로 하는 신라의 지배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

었다 이러한 욕구가 김헌창의 난을 계기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헌창의 난 이후 신. .

라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되었다 때문에 소경을 부로 개편함으로써 신라 중앙은 지방.

을 안정시키고 그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한편으로, .

지방세력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방세력이.

자립할 수 있는 여지도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신라말 잇따른 자연재해와 국가의 지방 지배력 약화는 신라 국가의 붕괴를 초래하였고 각,

지역에서 군사조직을 갖추고 자립하는 세력이 등장하였다 청주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그리. .

고 이제 신라의 골품제가 무의미해지면서 서원경서원부는 신라 골품제하의 지배층이 모여/

사는 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궁예가 청주 지역을 차지하면서 로 개편되, ‘ ’副都 靑州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대읍으로서의 면모는 유지되었다 청주 지역에는. .

많은 토성이 존재하였으며 고려 초에 재지세력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관반을 지녔다 청주, .

에는 많은 호족세력이 존재하였고 궁예에 의해 청주 인호가 철원으로 사민되면서 재경세력,

과 재지세력으로 분리되었다 청주의 재지세력과 재경세력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앙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고 서로 견제 대립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왕건은 즉위 이후 잇달아 일어.・

났던 반란 혹은 반란 모의를 진압하고 청주에 직접 행차함으로써 청주 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왕건을 지지하는 청주의 재경세력 중 청주 김씨는 정치적 지.

위와 왕실과의 혼인 등 중앙에서의 세력을 바탕으로 지방사회에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청주

지역의 재지세력은 청주 김씨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지방사회에서 청주 김씨가 주도권을 장,

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청주 지역은 고려의 지배체제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

었을 것이다.

투고일 심사개시일 게재확정일: 2025.11.14, : 2025.11.17,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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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ransformations of Sŏwŏn’gyŏng and Trends in Local Society in 

the Late Unified Silla Early Koryŏ Period–

Choi, Kyungsun

(Visiting scholar. Institute for Jungwon Cultu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ransformations of Sŏwŏn’gyŏng and the dynamics 

of local society during the Late Unified Silla Early Koryŏ period. Following the wars –

of the Three Kingdoms unification, Sŏwŏn’gyŏng was established in the Ch’ŏngju 

region, and in the late Silla period it was reorganized as Sŏwŏn-bu ( ), modeled 西原府

after the Tang dynasty’s yusobu ( ) system. With its reorganization from sogyŏng 留守府

into a bu, its status was elevated to that of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unit

separate from chu ( ), and its administrative territory is presumed to have been州

expanded accordingly. The rebellion of Kim Hŏn-ch’ang in 822 is noted as a critical 

turning point in this reorganization.

In the late Silla period, successive natural disasters and the weakening of state

authority over the provinces led to the collapse of the Silla polity, and autonomous

forces equipped with military organizations emerged in various regions, including

Ch’ŏngju. With the decline of the kolp’um system ( ), Sŏwŏn’gyŏng/Sŏwŏn-bu 骨品制

lost its meaning as a secondary capital ( ) inhabited by the ruling elite under the副都

Silla hierarchy. When Kungye ( ) seized the Ch’ŏngju region, it was reorganized as 弓裔

Ch’ŏngju ( ), though its character as a traditional major settlement appears to 靑州

have been maintained. In the Ch’ŏngju region, numerous native surnames rooted in 

the region ( ) were present, and in the early Koryŏ period the local-based forces 土姓

held higher official ranks than those in other regions.

The numerous local magnate forces ( ) of Ch’ŏngju were divided into 豪族

capital-based and local-based groups when Kungye forcibly relocated the

inhabitants of Ch’ŏngju to Ch’ŏrwŏn. These two groups, depending on their 

respective interests, adopted different stances toward the central government and

often engaged in mutual checks and confrontations. After his enthronement,

Wanggŏn ( ) suppressed successive rebellions or plots of rebellion and personally 王建

visited Ch’ŏngju in an effort to secure the region firmly. Among the capital-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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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s of Ch’ŏngju who supported Wanggŏn, the Ch’ŏngju Kim clan exercised 

influence over local society by leveraging their political position and marital ties

with the royal family, thereby reorganizing the local-based forces around themselves.

Through the process in which the Ch’ŏngju Kim clan established dominance in local 

society, the Ch’ŏngju region was fully integrated into the ruling system of Koryŏ.

Keywords : Sŏwŏn’gyŏng, Sŏwŏn-bu, Ch’ŏngju, Hojok, Capital-based Political 

Forces, Local-based Political Forces


